
 

 

  
  

PRESS RELEAS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포일자: 20.02.27 

현대공업, 2019 년 영업이익 34 억 원… 흑자전환 

▶ 국내시장 판매 호조 속에 매출액 5% ↑, 순이익 큰 폭 확대 

▶ 프리미엄 차종 및 신형 SUV 강세로 올해도 실적 성장 자신 

▶ 주당 66원 현금배당 결정, 합리적 배당 성향 이어갈 것 

 

<2020-02-27> 자동차 내장재 전문 기업 현대공업(170030, 대표이사 강현석)이 2019년 경영실적 

집계 결과,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34억 원을 기록,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공시했다. 

 

매출액은 5% 상승한 1,667억 원을 기록했고, 당기순이익 역시 43억 원으로 전년(10억 원) 대비 

크게 성장했다. 

 

국내시장의 판매 호조가 실적 확대의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. 제네시스 브랜드를 필두로 한 

프리미엄 차종 증가와 GV80, 쏘렌토 등 SUV 신차 출시 효과가 더해지며, 내수 시장에서 

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. 실제 국내 매출액은 2018년 대비 14% 상승했고, 수익성 또한 대폭 

개선되어 중국법인의 부진을 상쇄했다  

 

내수 활성화가 이어지며 올해는 2019년을 뛰어넘는 두 자릿 수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

회사 측은 전망하고 있다. 현재 프리미엄 차종 및 신형 SUV에 대한 수주 물량이 확보된 상태로, 

신차 효과가 더해지며 국내 실적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.  

 

한편, 현대공업은 이날 실적공시와 함께 1주당 66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. 배당금 

총액은 10억 원 규모로,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영환경 속에서도 합리적 수준의 배당 성향은 

이어간다는 방침이다.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며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

확정된다. 

 

 

 

☎ 자료문의 

현대공업   임현재 차장   (052-278-1848) 

IR큐더스   이진영 수석   (02-6011-2000(#138)) 


